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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뉴스의 점화 효과:

지리적․심리적 거리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김   부   종1)                 최   윤   경†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뉴스의 점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재난과의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에 

따라 외상점화 효과 및 중립점화 효과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고, 스크리닝 설문에서 배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생 75명이

었으며, 모든 참가자는 뉴스 동영상을 시청한 후 어휘판단과제를 수행하였다. 설계는 2(지리적 거리) × 2

(심리적 거리) × 2(점화 유형) 혼합 설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

난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가까운 집단이 먼 집단에 비해 점화 효과가 큰 경향성을 보였다. 둘째, 재난으로부

터 심리적으로 가까운 경우,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집단이 지리적으로 먼 집단에 비해 점화 효과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재난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가까운 집단이 먼 집단에 비해 중립점화 효과가 크게 나타났

다. 넷째, 재난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먼 집단이 가까운 집단에 비해 중립점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요약하

면, 재난 뉴스가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에 따라 그 영

향이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재난, 매체 노출, 간접외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점화, 지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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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부

터 세월호 침몰사건, 최근 경주와 포항의 지

진, 그리고 10.29 참사에 이르기까지 국내에도 

대규모 재난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재난은 생존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 주민들, 

나아가 뉴스를 통해 재난을 지켜본 국민들에

게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손승희, 2014; 이

흥표, 최윤경, 이재호, 이홍석, 2016; 정의문, 

2014; Naturale, 2015). 특히 언론은 재난의 충

격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재난의 생생한 영상을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처럼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는 생존자뿐만 아니라 뉴스를 접하

게 되는 국민들에게 신체적․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

가 있다(김성진, 박경우, 2009; 방문신, 2014; 

유승관, 강경수, 2011; 이화행, 정성호, 2014; 

임연희, 2014; 한중광, 1999; Newhagen, 1998; 

Silver et al., 2013). 언론이 재난의 수습에 기여

하기 보다는 재난 경험자들의 사생활을 보호

하지 않고 근접 촬영을 하거나, 비참한 사고 

장면들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선정적인 보도 

태도가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매체를 접할 

때 불안이 유발되고(구수원, 1999) 아동, 청소

년은 특히 영향을 받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Saylor, Cowart, Lipovsky, Jackson, & Finch, 

2003; 문윤선, 2015; 손승희, 2014). 세월호 사

건과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자들은 자극적이고 

장기적인 보도가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였고, 특히 간

접 외상과 관련된 반응을 경고하였다(이진의, 

김진옥, 김남조, 김분한, 2014; 정의문, 2014). 

이를 토대로 외상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매체 보도를 통해 간접 외상 및 관련 증상들

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Silver, Holman, McIntosh, Poulin, & 

Gil-Rivas, 2002; Silver et al., 2013; 허연주, 이민

규, 2017).

현재,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

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th Edition; DSM-5)에 수록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진단 기준은 친한 사람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거나, 외상 사건의 

세부 내용에 반복적으로 혹은 극단적으로 노

출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간접 외상에 대한 

관심이 일부 반영되었다. 하지만 직업과 관련

된 것이 아닌 한, 영화, TV 등 매체를 통한 

외상 경험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그

럼에도 불구하고 9.11 테러를 경험한 미국이

나, 국지적 전쟁이 빈번한 이스라엘 등의 국

가에서는 매체 노출에 의한 간접 외상 분야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

하다. Kira 등(2008)은 친구나 가족이 전쟁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것을 알게 된 후 신체

적․정신적 건강이 손상되는데 매체 노출의 

영향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외상 사건에 대한 매체 노출이 

PTSD의 높은 예측 변인이며, 매체 노출로 인

한 간접 외상이 높은 심리적 고통과 급성 스

트레스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Kira et 

al., 2008; Silver et al., 2013). 즉, 직접 외상뿐 

아니라 재난과 같은 대규모 외상 사건을 간접

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Blanchard et al., 2004; 

Chrisman & Dougherty, 2014; Freyd, 2002; 

Garfin, Holman, & Silver, 2015; Kira et al., 2008; 

Maldonado & Spiegel., 2002; Prince, 1920; Silver 

et al., 2013; 민문경, 주혜선, 안현의, 2018;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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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희, 2014).

간접 외상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 중 지리

적 근접성 혹은 지역성은 선행 연구들에서 다

룬 주요 변인 중 하나이다. 사건 발생 지역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간접 외상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Chrisman & 

Dougherty, 2014; Blanchard et al., 2004; Garfin 

et al., 2015; Lee & Blanchard, 2012; Silver et al., 

2013). 특히 개인 수준에서 발생한 외상 사건

과는 달리, 재난과 같은 집단 외상은 사회

적․정치적 공동체 구성원을 압도하고, 고통

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전체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Katz, Pellegrino, Pandya, Ng, 

& DeLisi, 2002).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는데, 사건발생지

역 및 인근지역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도 있고(김영애, 김부종, 최윤경, 2018; 

Blanchard et al., 2004; Schuster et al., 2001), 반

대로 사건발생지역보다 사건으로부터 먼 지역

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것을 지

지하는 연구도 있다(Houston, 2009). 사건발생

지역 및 다른 지역 간 비교에서 급성 스트레

스 수준의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

다(Garfin et al., 2015). 이처럼 지리적 거리의 

영향을 탐색한 선행 연구들마다 다른 결과가 

도출된 이유로는, 인터넷과 같은 대중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테러

나 재난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Ben–Zur, Gil, & Shamshins, 

2012; Collimore, McCabe, Carleton, & Asmundson, 

2008; Garfin et al., 2015; Houston, 2009). 재난

의 생생한 영상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인터넷과 매체의 발달은 다수에게 동시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리적 근접성보다 매

체를 통한 사건에의 반복적인 노출이 간접 외

상과 더 관련된 요인일 수 있다(김은영, 2014; 

이달선, 2015; Cho et al., 2003; Garfin et al., 

2015; Houston, 2009). 재난에 대한 반복적 노

출은 해당 사건에 대한 친숙함을 증가시키고 

재난과 심리적으로 가깝게 만들어(배희경, 

2011), 더 큰 부정 정서와 외상관련 증상을 일

으킬 수도 있다(구교태, 2014; Blanchard et al., 

2004; Silver et al., 2013). 즉, 재난에 대한 지리

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 또한 간접 

외상으로 인한 영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보인다.

한편, Iyengar와 Kinder(1987)는 뉴스가 어떤 

사건을 보도함으로써 해당 뉴스와 관련된 정

보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외상

을 경험한 사람은 외상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가지게 되고, 그 기억은 개인의 의도와 상관

없이 자동적으로 떠올라 스트레스 증상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즉, 재난에 노출되었을 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극에서 주의 및 기억 

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신지현, 김교

헌, 2012; Amir, McNally, & Wiegartz, 1996; 

Ehring & Ehlers, 2011; Vitaglione, 2012).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매체 폭력성의 영

향, 정치적 뉴스 보도의 영향, 혹은 전형적인 

매체 컨텐츠의 영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점화 

기제가 사용된다. 점화란 대중매체와 같은 자

극에의 노출이 이후의 판단이나 행동에 미치

는 단기간의 영향을 일컬으며(Roskos-Ewoldsen, 

Roskos-Ewoldsen, & Carpentier, 2009), 표적 자

극과 관련된 과거 경험이 있을 때 수행이 촉

진되거나 편향되는 현상을 말한다(Williams, 

Watts, MacLeod, & Mathews, 1997). 사전 정보

에 노출됨으로써 자극의 탐지 확인 능력이 

촉진되며, 대개 점화 효과는 ‘기억하고 있다’

는 의식 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Bar-A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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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man, & Trope, 2006). 뿐만 아니라 재난 뉴

스에 포함된 강렬한 정서는 기억을 촉진할 수 

있다. Brown과 Kulik(1977)는 부정적인 정서가 

기억을 증진시킨다고 하였으며, 강하게 활성

화된 정서가 기억을 향상시키거나 외상 관

련 기억을 촉진시키는 등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박영신, 김기중, 박희경, 2004; 

Christianson, 1992). 

이러한 점에서 점화는 매체를 통한 간접외

상과 그 후유증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제라고 

가정할 수 있다. 매체 노출이 점화 효과와 강

력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Graf, 

Mandler, & Haden, 1982; Tulving, Schacter, & 

Stark, 1982)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매체

를 통한 재난 노출이 암묵적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그 영향이 지

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에 따라 어떻게 좌우

되는지를 기존의 자기보고식 설문 연구에서 

나아가 실험적 접근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하

였다.

방  법

연구대상

참가자는 대구 소재의 K대학교 및 춘천 소

재의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으며, 

심리학 관련 수업이나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 

그리고 눈덩이 표집을 통해 모집되었다. 자발

적으로 실험에 참여할 의향을 밝힌 지원자들 

중,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

거나 PTSD 증상이 있는 사람 혹은 우울 증상

이 있는 사람들은 실험에서 제외되었다.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참가자는 총 75명이었

고, 실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에 동의한 후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참가

자의 연령 범위는 만 18세∼24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20.32세였다. 성별은 남자 37명, 여자 

38명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37 49.3

여 38 50.7

지역

대구 15 20.0

경상도 22 29.4

강원도 16 21.3

기타 22 29.3

주로 뉴스를 접하는 경로

(중복 응답)

종이 신문  3  1.9

TV 41 25.6

인터넷 69 43.1

SNS 45 28.1

기타  2  1.3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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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외상 사건 체크리스트

외상 사건 체크리스트는 생애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충격적인 외상 사건의 유

무와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주혜선과 안현의

(2008)가 고안하였다. 응답자는 본인이 경험하

거나 목격했던 외상 사건이 있다면 ‘경험 있

음’에 모두 체크하고 사건 당시의 연령을 기

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실험 재료에는 대구 지하철 화재 

내용이 담긴 뉴스 동영상이 사용되며, 따라서 

참가자들은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어야 하고 이들을 선별하기 위해 본 

질문지를 실시하여 해당 사건을 직접 경험하

거나 목격한 참가자는 실험에서 제외시켰다.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는 외상

관련 증상 중 과각성을 제외한 침습 및 회

피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Horowitz, Wilner와 

Alvarez(1979)가 고안하였다 . 이후 Weiss와 

Marmar(1997)가 과각성 척도를 추가하여 사건

충격척도 수정판(Impact of Event Scale-Revised)

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은헌정 등

(2005)이 번안한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

(Korean Version of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K)을 사용하였다. IES-R-K는 외상과 관련

된 과각성, 회피, 침습, 수면장애 및 정서적 

마비와 해리증상들로 구성된 총 22문항의 자

기보고식 척도이다. 증상을 묻는 문항들은 0

∼4로 된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점

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PTSD 증상이 심각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높은 내적 일치

도(Cronbach’s α = .83)와 검사-재검사 신뢰도(r 

= .89)를 나타냈다.

PTSD 증상을 높게 보고하는 참가자의 경우, 

재난 뉴스 동영상을 보게 되면 그 증상이 악

화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선별하기 위해 본 질문지를 실시하여 

25점 이상인 참가자는 실험에서 제외시켰다.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증 척도

역학연구센터 우울증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는 

우울증의 역학적 연구목적으로 Radloff(1977)가 

고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3가지 척도를 통합하여 표준화

한 통합적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증 척도

를 사용하였다.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

찮게 느껴졌다’ 등의 문항을 비롯하여 총 20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증상

을 묻는 문항들은 0∼3으로 된 4점 척도로 평

정하도록 되어있고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우울감의 정도가 심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높은 내적 일치

도(Cronbach’s α = .91)를 나타내었다. 우울 증

상이 높을 경우 참가자의 주의․집중력이 저

하될 수 있고 반응속도도 지연될 수 있다. 우

울 증상은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점화에 영

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 증

상을 가진 참가자를 선별하기 위해 CES-D를 

실시하였고, 이때 중한 수준의 우울이 시사되

는 기준점인 21점 이상일 경우에는 실험에서 

제외시켰다.

기본 정서 척도

기본 정서 척도(Basic Emotions Scale)는 Power 

(2006)가 개발한 것으로, 총 20개의 정서를 7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 58 -

점 척도로 평가하게 된다. 각 개별 정서는 

분노(anger), 슬픔(sadness), 혐오(disgust), 불안

(anxiety), 행복(happiness)이라는 기본 정서로 분

류․합산된다. 이 5개 하위 척도의 내적 일치

도(Cronbach’s α)는 분노 .81, 슬픔 .84, 혐오 

.84, 불안 .79, 행복 .8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시청 전후로 본 질문지를 실시하여 재난 

뉴스 시청에 따른 정서 변화를 확인하였고, 

사전에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내적 일치도

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는 .90이

였고, 하위 요인의 경우 분노는 .83, 슬픔은 

.79, 혐오는 .81, 불안은 .79, 행복은 .91의 신뢰

도 계수를 나타내었다.

심리적 거리감 척도

심리적 거리감 척도는 재난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분류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국내에서 

일어난 여러 재난에 대해 기존에 알고 있는 

정도를 1∼7점 척도 상에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7점에 가까울수록 사건에 대해 

친숙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반대로 점수가 1

점에 가까울수록 사건을 생소하게 느낀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삼풍백화점 붕

괴, 대구 지하철 화재 및 세월호 침몰 등 국

내의 대표적인 재난 8개를 제시하였고, 뉴스 

동영상에서 제시되는 특정 재난(대구 지하철 

화재)과 관련된 친숙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

되었다.

어휘판단과제

어휘판단과제는 Rubenstein 등(1970, 1971)으

로부터 그 사용이 시작된 이래 어휘처리 및 

점화 측정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이 과제에

서 실험 참가자는 주어진 자극이 단어인가 아

닌가를 판단하여 그에 대해 ‘그렇다’ 혹은 ‘아

니다’의 형태로 반응을 하고 이에 대한 반응

속도와 정확도가 측정된다. 과제에서 나타나

는 단어 자극의 유형은 Ehring과 Ehlers(2011)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그들은 외상관련 위협 단

어, 외상관련 중립 단어, 일반위협 단어, 일반

중립 단어로 구분하여 암묵적 기억 과제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뉴스와 관련된 

외상 단어와 중립 단어, 그리고 일반적인 외

상 단어와 중립 단어로 구분하였고, 이는 부

록에 제시하였다.

실험재료

동영상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동영상은 대구 지하

철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미디어에서 보

도된 뉴스 3편을 편집한 것으로, 총 길이는 5

분 15초이다. 이 영상물은 석사학위 소지자 

및 대학원생 총 12명에게 불안, 공포, 슬픔, 

분노, 불쾌 정도를 0∼10점 척도 상에서 평정 

받았다. 각각의 평균 점수는 5.75, 5.25, 7.83, 

6.25, 6.42 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뉴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실험 처치로 사용되

었다.

단어 자극

실험재료로 사용된 단어 자극들은 뉴스 관

련 외상 단어, 뉴스 관련 중립 단어, 일반 외

상 단어, 일반 중립 단어로 구성되었다. 단어 

자극은 선행 연구들(임나리, 2014; 임나리, 최

윤경, 2020; 장윤지, 최윤경, 2017; 최윤경, 

2009)을 참고하였고,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행

한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005)도 참고하

여 사용 빈도가 비슷한 수준의 단어들을 선정

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단어 총 128개를 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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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불쾌-쾌, 활성화 차원에 따라 7점 척도로 

평정한 후 단어 유형별로 15개씩 선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숙하며 유쾌하고 각성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평정자는 석사학위 소지자 

2명과 대학원생 10명으로, 이들은 실험 처치

에 쓰이는 뉴스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일차

적으로 단어를 평정하였다. 그 결과, 뉴스외상

-일반외상, 뉴스중립-일반중립처럼 대조되는 

단어 유형 간 평정치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

인하였다. 이후 영상을 보고 나서 뉴스관련 

단어는 다시 한 번 더 평정하였고, 평정의 결

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또한 실험재료로 사

용된 유사단어 및 비단어 자극들은 권유안

(2012), 장현아(2015)가 사용한 것들을 토대로 

60개 선정하였다. 그리고 단어 자극의 음절수

와 매칭시키기 위해 비단어 자극 중 몇 개는 

음절을 추가․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절차

본 연구는 2016년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

원회의 연구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IRB.No: 

40525-201602-HR-120-02). 실험 참가자는 심리

학 관련 수업이나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 눈

덩이 표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발적으로 실

험에 지원한 이들 중,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과 임상적 증상

이 있는 사람들은 실험에서 제외되었다. 배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참가자들에게 실험 절차

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에 실험에 대한 동

의를 받았다. 이후 참가자들은 한 명씩 실험

에 참여하였으며, 출신 지역 등의 기본정보, 

현재 정서 상태, 재난 사건 및 지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보고한 뒤, 소음이 차단된 연

구실에서 재난 뉴스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영

상 시청 후에는 영상의 이월효과 혹은 신근성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본 과제인 어휘판단

과제와 관련 없는 도형따라그리기 과제를 30

초간 실시하고(윤경희, 이경님, 1999; 임나리, 

2014; Loizou, Karageorghis, & Bishop, 2014), 이

후 점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어휘판단과제

를 실시하였다. 

어휘판단과제의 지시문은 컴퓨터 화면에 제

시되었고, 참가자가 스스로 키보드를 사용하

여 지시문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과제의 절차

는, 먼저 화면 중앙의 고정점(+)이 750ms 동안 

제시되었고, 그 표시가 사라지면 목표자극이 

제시되게 하였다. 이 목표자극이 화면에 제시

불쾌-쾌 활성화 친숙성

M(SD) M(SD) M(SD)

단어 자극

뉴스외상 단어 (사전) 1.97(0.32) 4.93(0.37) 3.64(0.75)

(사후) 1.73(0.25) 5.71(0.37) 4.36(0.32)

뉴스중립 단어 (사전) 4.21(0.48) 3.88(0.38) 5.07(0.60)

(사후) 2.75(0.56) 5.03(0.42) 4.98(0.47)

일반외상 단어 1.87(0.43) 5.17(0.37) 3.68(0.54)

일반중립 단어 4.34(0.36) 3.57(0.22) 5.14(0.51)

표 2. 단어 유형별 평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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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해당 글자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지를 판단하게 하였으며, 참가자

에게 반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강조하였다. 

한 시행과 다음 시행간의 시간 간격은 1500ms

였다. 본 실험이 실시되기 전, 과제 절차의 이

해를 돕기 위해 10회의 연습시행을 실시하였

다. 연습시행에 사용된 자극은 단어와 비단어

를 포함한 10개로 무선 배열하여 제시하였는

데, 본 실험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자극들로 

구성되었으며 의미적으로도 무관하였다. 연구

자는 참가자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과제를 정

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의 피드백

을 주었고, 참가자가 과제를 이해하였음을 확

인한 뒤 본 과제를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자극은 뉴스관련 외상단어 15개, 뉴스

관련 중립단어 15개, 일반외상단어 15개, 일반

중립단어 15개와 비단어 60개로 무선적으로 

배열되어 나타나게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

니터는 LG IBM(17inch)이었으며, 실험 프로그

램은 Direct RT를 사용하였다. 모니터 화면과 

참가자와의 거리는 40∼50cm정도를 유지하도

록 하였고, 모니터의 기울기는 참여자가 시각

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참가자는 현재의 정서 

상태와 뉴스 시청 이후의 주관적 불편감을 보

고하게 되며, 연구자는 연구종료 후 디브리핑

을 실시하고 참가자들에게 사례품(10,000원 상

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다. 그림 1에는 

점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어휘판단과제 시

행 예시를 나타내었다.

자료분석

재난 뉴스 시청 이후 점화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어휘판단의 반응시간을 이용하였다. 

반응시간은 Direct RT를 통해 자동적으로 측

정하였으며, 단위는 밀리세컨드(ms)로 하였다. 

이때, 선행 연구들(이재호, 2012; Kessler & 

Moscovitch, 2013)을 참조하여 참가자가 정반응

한 문항에 한하여 분석하였으며, 200ms 이하

와 4000ms 이상의 반응은 오반응으로 간주해 

우선적으로 제외하였다. 또한 개인별 반응시

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SD)를 분석하여 ±3SD

의 반응시간도 이상값(outlier)으로 간주해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된 

반응은 전체 반응의 4.64%였다. 이렇게 수집

된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다. 셋째, 영상 시청의 사전사후 

정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

다. 넷째, 지리적 거리(근거리/원거리)와 심리

적 거리(근거리/원거리)에 따른 점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는 

집단 간 변인으로, 점화유형은 집단 내 변인

으로 설정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분

석하였다. 이때, 출신 지역이 대구 지역이거나 

대구로부터 100km 이내의 지역이면 ‘지리적 

그림 1. 어휘판단과제 시행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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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로, 그 이상 떨어진 지역일 경우 ‘지리

적 원거리’로 구분하였다. 또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에 대한 친숙도를 확인하여, 상위 

약 50%를 심리적 근거리로, 나머지를 심리적 

원거리로 분류하였다. 즉, 심리적 근거리는 해

당 사건을 상대적으로 친숙하게 느끼고 심리

적으로 가깝게(close) 느끼는 집단이며, 심리적 

원거리는 해당 사건을 생소하게 여기며 심리

적으로 거리가 먼(distant) 집단을 말한다. 마지

막으로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우,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실험조작

실험조작을 확인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뉴

스 영상 시청 전후의 기본 정서를 측정하여 

그 변화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뉴스 영상

을 시청하기 전보다 시청하고 난 후의 분노, 

슬픔, 혐오의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행

복 점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실험에 사용한 뉴스 영상이 참가자들에게 

불안을 제외한 부정정서를 증가시켰으며, 긍

정정서를 감소시켰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지리적․심리적 거리에 따른 반응시간 및

점화 효과

재난 사건에 대한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

리, 그리고 단어유형에 따른 반응시간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고, 점화 효과와 같이 

표 4에 제시하였다. 이때 외상점화 및 중립점

화의 값이 양수(+)이면서 클수록 일반 단어들

에서보다 뉴스와 관련된 단어에서 반응이 빨

랐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점화 효과가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에 따른 점화 효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외상 점화와 중립 점

화를 집단 내 변인으로, 지리적 거리와 심리

적 거리를 집단 간 변인으로 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

시하였다.

표 5를 살펴보면 참가자들의 심리적 거리

[F(1, 71) = .10, ns]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

으나, 지리적 거리[F(1, 71) = 3.65, p < .10]의 

시청 전 시청 후
t

M(SD) M(SD)

분노  9.52(4.24) 11.57(4.01)   4.62***

슬픔  7.71(3.28) 13.09(4.68)  10.19***

혐오  6.43(2.86)  7.36(3.11)   3.61***

불안 11.96(4.16) 12.48(4.08)   1.22 

행복 17.77(5.35) 12.75(5.84) -9.33***

***p < .001.

표 3. 영상 시청 전․후의 정서 변화에 대한 대응표본 검정 (N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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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효과와 지리적 거리 × 심리적 거리[F(1, 71) 

= 3.82, p < .10]의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경향

성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화유형[F(1, 71) 

= .20, ns]의 주효과와 지리적 거리 × 심리적 

거리 × 점화유형[F(1, 71) = .87, ns]의 삼원상

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리적 거리 × 

점화유형[F(1, 71) = 4.05, p < .05]과 심리적 

거리 × 점화유형[F(1, 71) = 5.71, p < .05]의 

지리적 근거리 지리적 원거리

자극 및 점화유형
심리적 근거리

(n = 18)

심리적 원거리

(n = 12)

심리적 근거리

(n = 14)

심리적 원거리

(n = 31)

외상

일반외상 592(104) 551( 67) 594( 81) 572( 88)

뉴스외상 564( 79) 563( 66) 589(100) 560( 79)

외상점화  28( 46) -12( 46)   5( 44)  12( 40)

중립

일반중립 564( 81) 561( 78) 573( 72) 555( 61)

뉴스중립 543( 81) 527( 59) 591(118) 544( 69)

중립점화  21( 52)  34( 45) -18( 52)  11( 45)

주. (   )안은 표준편차.

표 4. 지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에 따른 반응시간(ms) 및 점화 효과의 평균과 표준편차표

변량원 SS df MS F η

 집단 간

   지리적 거리(A)   7609  1  7609 3.65† .05

   심리적 거리(B)    215  1   215 .10 .00

   (A)⨯(B)   7977  1  7977 3.82† .05

   오차 148224 71  2088

 집단 내

   점화유형(C)    412  1    412 .20 .00

   (A)⨯(C)   8250  1   8250 4.05* .05

   (B)⨯(C)  11621  1  11621 5.71* .07

   (A)⨯(B)⨯(C)   1777  1   1777 .87 .01

   오차 144602 71   2037

†p < .10. *p < .05.

표 5. 지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 및 점화유형에 따른 점화 효과의 반복측정 변량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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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

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2, 3, 4에 각각 나타내었다.

먼저, 지리적 거리 및 점화유형에 따른 점

화 효과의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중립점화

에서 지리적 거리에 따른 점화 효과의 차이

[F(1, 73) = 7.03, p < .05]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중립점화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울 

때 점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리

적 근거리 집단이 지리적 원거리 집단에서보

다 중립점화 효과가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리적 거리 및 점화유형에 따른 점화 효과

의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심리적 원

거리 집단에서 점화 유형간 차이[F(1, 71) = 

4.23, p < .05]가 나타났다. 또한 중립점화에서 

심리적 거리에 따른 점화 효과의 차이[F(1, 73) 

= 3.32, p < .10] 경향성이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심리적 원거리 집단에서 외상점화 효과

보다 중립점화 효과가 컸으며, 심리적 근거리 

집단보다 심리적 원거리 집단의 중립점화 효

과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심리적 원거리 

집단보다 심리적 근거리 집단의 외상점화 효

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에 따

른 점화 효과의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 지

역에 따른 점화 효과 차이가 유의하였다[F(1, 

71) = 4.30, p < .05]. 또한 물리적으로 먼 지

역에서 심리적 거리에 따른 차이 경향성이 나

타났다[F(1, 71) = 3.07, p < .10]. 즉, 심리적 

근거리 집단에서 지리적 거리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심리적 근거리이면서 지리적 원

거리인 집단에 비해 심리적․지리적 근거리 

집단에서 점화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각 점화유형에 따라 지리적 거

리와 심리적 거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일

그림 2. 지리적 거리와 점화유형의 상호작용

그림 3. 심리적 거리와 점화유형의 상호작용

그림 4.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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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외상점화 

효과와 중립점화 효과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지리적 근거리 집단 안에

서 재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먼 참가자들보

다 가까운 참가자들의 외상점화 효과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F(1, 28) = 5.20, p < .05]. 지리

적 원거리 집단 안에서는 재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먼 참가자들의 중립점화 효과가 경향

성 수준으로 큰 것을 확인하였다[F(1, 43) = 

3.97, p < .10].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지리적 거리

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그렇지만 지리적 거리에 따른 주효과 경

향성이 확인되어, 지리적 근거리 집단이 지리

적 원거리 집단보다 점화 효과가 경향성 수준

에서 크게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거리에 따

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의 상호작용이 경향성 수

준으로 나타났으며,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심리적 근거리 집단에서 지리적 거리에 따른 

단순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점화

유형과 관계없이 재난에 대해 심리적으로 가

까우면서,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집단이 점화 

효과가 컸음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재난 뉴스 시청 이후 재난 사건

에 대한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에 따른 

점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매

체 노출에 의한 간접 외상의 기제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매체를 통해 재난과 같은 집

단적 외상 사건에 노출될 경우, 사람들이 부

정정서를 경험하는 등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임

을 주장하는 선행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그 

기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황이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암묵적인 측정 방식으로 간접 외상의 기제를 

탐색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

해 재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지리적 근거리로, 그 외의 지역을 지

리적 원거리로 구분하였고, 해당 재난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 변인을 추가하여 심리적 거

리가 먼 집단과 가까운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

교․분석하였다. 특히 암묵기억 과제인 어휘

판단과제에서는 단어의 유형을 뉴스외상 단어

와 일반외상 단어, 그리고 뉴스중립 단어와 

일반중립 단어로 구분해서 각 단어 유형에 대

한 반응시간과 점화 효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재난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먼 집단에

서보다 가까운 집단의 점화 효과가 경향성 수

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 

뉴스 보도 이후의 영향력이 지리적 거리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사건 발생 지

역 및 인근 지역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들(Blanchard et al., 2004; Schuster 

et al., 2001)과 일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심리적 근거리 집단과 심리적 원거리 

집단의 점화 효과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단

순히 재난에 대한 친숙함 정도가 심리적 영향

을 주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선행 연구

(Piotrkowski & Brannen, 2002)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매체 노출의 정도 

및 그에 따른 사건 친숙 정도가 주는 영향이 

단순한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의 수준을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

여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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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dt, 2015; Houston, 2009).

셋째, 재난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심리적으로 가까운 집단의 외상점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체를 통해 재난에 

노출된 사람들 중, 특히 재난에 대해 심리적

으로 가깝게 느끼며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사

람들이 일반적인 외상 단서에서보다 재난 보

도와 관련된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체 등을 통해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외상 사건과 관련된 

위협 단서를 빠르게 탐지하며, 외상과 유사한 

자극에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안정태, 2004; 임나리, 2014; 장윤지, 최

윤경, 2017; Amir et al., 1996; Foa, Steketee, & 

Rothbaum, 1989; Ehring & Ehlers, 2011; Iyengar 

& Kinder, 1987; Tulving & Schacter, 1990)에 기

반하여 설명될 수 있고, 이러한 영향에서 지

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가 상호작용하였음이 

시사된다. 다시 말해서, 재난 발생 후 사건 인

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도 사

건에 대해 더 많이 노출되고 심리적으로 가깝

게 느끼는 경우에 재난과 관련된 외상 정보들

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뿐만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지리적․심리적

으로 가까울수록 점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재난과 관련된 특정 외상 정보

에 연합되는 것을 넘어서 매체에서 보도된 다

른 중립적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언급하고 후

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수행한 연구대상이 대학생 

집단이었다. 이에 전 연령대의 특성을 반영하

지 못했을 수 있다. 또한 실험 영상으로 처치

한 재난이 십여 년 전에 발생한 것임을 감안

하면 대학생들에게는 해당 사건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더 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여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건에 대한 친숙함

(familarity)만을 심리적 거리라는 개념으로 호환

하여 사용하였다. 본래 심리적 거리는 다차원

적 속성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개념

으로, 이는 사물이나 사건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다(구자경, 2015; 김봉기, 2014; Nan & 

Heo, 2007; Trope, Liberman, & Wakslak, 2007). 

후속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의 개념을 재난

과의 시간적 거리, 자신과의 관련성 등을 포

괄하는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설정하여 접근

해본다면, 매체를 통한 간접 외상과 그 기제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를 각 두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거리감이 주는 영향이 단조롭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Arendt, 2015; Houston, 2009)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동성을 충분

히 탐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후속 연

구에서는 더 많은 대상자를 확보하고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의 하위 수준을 추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뉴스가 사람들

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탐색해보았다

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에는 재난 뉴스 보도

를 접하게 된 사람들이 받는 영향을 탐색하는 

데 자기보고식 검사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암묵적 기억 

실험을 통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측

정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자기보고식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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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의존하기보다 좀 더 다양한 접근을 통해 

매체에 의한 간접 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재난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사람뿐만 

아니라 매체를 통해 집단 외상 사건에 노출된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어떠한 조건에서 

이에 취약할 수 있는지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 또는 국가 

차원에서 대중들에 대한 심리적 치유/안정을 

위한 접근과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

한다.

셋째, 근래 10.29 참사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도 테러 및 재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와 관련하여 간접 외상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매체를 통한 간접 외상을 초

점으로 한 국내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

다. 특히 집단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 집단적 

외상 사건이 일어날 경우, 그 영향이 더욱 크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접 

외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의 초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며, 나아가 향후 간접 외상과 관련된 

후속 연구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 자

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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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ing Effects of Disaster-related TV News:

Focusing on the Interactions

of Geograph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

Bu Jong, Kim                    Yun Kyeung,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iming effects of disaster-related news. Specificall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riming effects about trauma words and neutral words according to the 

geograph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 from the disaster.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75 college 

students who had not experienced the Daegu subway fire accident, and whom were not ruled out after 

completing the screening measure completing the screening measure the completion of questionnaires for 

screening. All participants conducted a lexical decision task after watching a news video about the Daegu 

subway fire accident. The design was a 2 (Geographical distance: close vs. distant) × 2 (Psychological 

distance: close vs. distant) × 2 (Priming type: trauma priming vs. neutral priming) mixed-desig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roup which was geographically closer to the 

disaster tended to revealed a largerbigger priming effect than the distant group-a trend toward 

significance. Second, within the psychologically closer to the disaster, group, for those who were 

geographically closer too, the priming effect was larger for those who were geographically closer 

geographically closer than for the geographically distant group. Third, the geographically closer group had 

a largerbigger neutral priming effect than the distant group. Fourth, the psychologically distant group 

had a largerbigger neutral priming effect than the close group. To sum up, this study identified that 

disaster news coverage may have an implicit effect on people, and this influence can change according to 

the geograph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 Finally, this study discusse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disaster, media exposure, indirect trauma, PTSD, priming, geographical distance, psychological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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